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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/20 집중 문화제4/20 집중 문화제
본격 대선 레이스 시작, 노동자의 목소리 낸다

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. 15명에 달하

는 대통령 후보가 등록했지만, 누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

할지 가늠하기 어렵다. 말로는 노동자, 서민의 삶을 책임지겠

다고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행적을 보면 믿기 어려운 후보도 

있고, 대통령이 된 뒤에는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. 더 이

상 속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한

다. 금속노조도 대선기간 동안 우리의 요구를 사회적 쟁점으

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.

창구단일화 폐기! 노조파괴 금지! 최저임금 1만원!

지부는 올해 투쟁목표를 노조파괴 금지! 노조할 권리 보장! 

임금안정성 쟁취! 최저임금 1만원 쟁취!로 결정했다. 지부 내 

복수노조 사업장들이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해 

제대로 된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. 복수노조 창구단

일화라는 독소조항이 소수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

다. 지부는 창구단일화를 완전히 폐기하는 노조법 개정을 요

구하고 있다. 또한 구조조정과 함께 현장에 임금동결/삭감이 

들이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통해 사회

적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. 

올해 목표 쟁취를 위해 지부는 매주 월, 목 선전전을 비롯해 

다양한 방법으로 대선 기간 여론화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. 대

선기간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지역에서부터 

전국적으로 퍼지도록 해서 노조법 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

록 만들 것이다.

4/20 문화제에 최대한 함께 하자

지부는 ‘최저임금 209실천단’과 함께 20일 행진 및 문화

제를 준비하고 있다. 노조할 권리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

활동해온 209실천단 활동과 더불어 지부, 금속노조의 요구를 

담아 문화제를 개최한다. 이번 문화제는 금속노조의 요구를 

쟁점화하기 위한 전국순회투쟁의 일환으로 열린다. 대선기간 

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도록 20일 문화제에 

최대한 많이 함께 하자!

* 이번주 일정 *

■ 지부 실천사업
    4/17(월) 11:00 충북 경총 앞

■ 최저임금 209만원
   동시다발 1인 시위
    4/18(화) 12:00 각 사업장

■ 금속노조 쟁점화사업 
   전국순회투쟁 문화제
    4/20(목) 16:00 
    청주대 앞 -> 성안길 롯데시네마


